
LG CNS, 구미 열병합발전소 건설
450억원 투자해 2016년 6월 가동 예정 … 원료 폐플래스틱 사용 논란

LG CNS(대표 김대훈)는 경북 구미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다.

LG CNS는 6월26일 구미 국가산업단지 인근 4000㎡ 부지에 약 450억원을 투자해 매시간 62.8톤의 증기와

9000kW 상당의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16년 6월까지 발전소를 건설해 LG디스플레이 등 구미 소재 LG계열사에게 증기를 공급하고, 증기 수요가

적은 여름에는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에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연료로는 목재를 가공한 우드칩과 폐플래스틱 고형연료를 사용할 계획이나 폐플래스틱은 가열하면 발

암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G CNS와 구미시가 예정지로 지목한 임수동 구미전자공고 인근 주민도 오염물질 발생 등의 이유로 열병

합발전소 건설에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LG CNS 관계자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폐플래스틱을 사용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전국 30곳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물망에 올라있는 국가산

업단지 부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물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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